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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치 고르기 
  누에고치는 누에가 만든 소산물로서 모양, 크기 또는 고치층의 두께, 고치주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누에 올리기 후의 관리에 따라 섶자리고치, 죽은 고치, 물든 고치, 쌍고치와 구멍고치 등이 발생하고 고치 따기 후 운반 및 고치 말리기 중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찌부렁 고치, 곰팡이 고치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누에고치들은 실켜기에 적당하지 못하고 품질이 좋은 생사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골라내고 실켜기에 적합한 고치만으로 실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치 고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치 고르기는 생고치때 고치 고르기를 하는 것과 마른고치 때 고르기를 하는 것 2가지로 구분한다. 생고치때 고르기를 하는 경우는 공판 구입할 때에 주로 짐을 정리하여 상품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고치고르기를 하며 마른고치 때 고르기를 하는 경우는 실켜기 하기 전 운반 및 고치 말리기 중에 발생한 실켜기 부적합한 고치를 실켜기 공정상 능률을 높이고 생사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고치고르기를 한다.

	 
	 

	 
	2. 골라낸 고치의 종류

	 
	 
	가. 죽은 고치 : 누에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 또는 번데기가 되지 못한 누에가 죽어 있는 고치 
나. 물든 고치 : 죽은 누에나 번데기 체액 등에 의해 고치층의 내면이나 외면이 오염된 고치 

	 
	 
	   ○ 속물든 고치 : 고치층의 내면이 오염되어 그 오염이 외면까지 비친 고치 
   ○ 겉물든 고치 : 고치층의 외면이 오염된 고치 

	 
	 
	다. 얇은 고치 : 고치층 전체가 매우 얇은 고치 
라. 끝빠진 고치 : 고치의 양쪽 끝부분이 매우 얇은 고치
마. 기형고치 : 정상 고치에 비하여 그 형태가 매우 다른 고치 
바. 구멍고치 : 누에쉬파리구더기 등에 의해 고치층에 구멍이 뚫린 고치 
사. 섶자리 고치 : 섶 등의 흔적이 고치층에 나타난 고치 
아. 푸석 고치 : 고치층이 들떠서 솜모양을 하고 있는 고치 
자. 마른 고치(제조공장) : 자연광선 또는 인공조명(특수한 반투명유리 통과 조명 또는 형광 등)하에서 컨베이어
     를 이용한 선견기를 이용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연광선아래에서 고르기가 불가능한 죽은
     고치나 속물든 고치도 골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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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물든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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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물든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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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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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빠진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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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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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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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자리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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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석 고치 

그림 1. 골라낸 고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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